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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는 민감한 후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각과 색각은 

그다지 발달되지 못하였으며 특히, 적록색을 구별할 수 없는 것 

으로 알려져 있다. 촉각이 뛰어나 코의 촉진을 근거로 판단하고 

행동한다. 또한 코의 힘이 매우 강해 코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 

어 올리거나 땅을 파고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다. 미각 또한 발 

달한 편이며 특히 단맛에 대한 기호성이 강하다. 인간과 같은 

잡식성으로 풀, 나뭇잎, 뿌리, 줄기, 과실 곡류 등의 식물성 및 

곤충류, 지렁이, 개구리, 주I, 병아리 등 동물성 양쪽모두 잘 먹 

는다.

돼지는 10여 마리 이내의 소군을 이루어 행동하기를 좋아하 

고 외부 위협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

있을뿐 아니라 반드시 사회적 서열을 형성하여 생활한다. 지능 

도 잘 발달되어 똑똑하고 호기심 또한 많은 동물이기도 하지만 

갑자기 주변 여건이 변하거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

여건이 주어지면 경계하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소심한 동 

물이다.

야외에서나 돈사 내에서도 배설장소, 사료를 먹는 장소, 휴식 

과 수면을 취하는 장소를 구분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습성이 있 

지만, 반대로 청결하지 못한 여건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을 지니 

고 있다. 한편, 더울 때에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지속적 

으로 진흙탕욕 및 모래욕을 하며, 돈사 내에서는 분뇨를 몸에 

바르기도 하는데, 이것은 돼지가 땀샘이 발달되지 못하여 땀을 

밖으로 배출하기 못하기 때문에 체열을 발산하는 수단으로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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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하는 것이다. 또한 체표변의 기생충을 떨어뜨리 려고 하는 수 

단이기도 하다.

2. 기*!우f기시!동

1) 채식행동
돼지의 채식활동은 먼저 사료 속으로 주둥이를 집어넣고 아 

래턱으로 사료를 위로 떠올려 위턱과 이빨로 수회 저작하여 사 

료를 입안으로 보낸다. 이것을 2-3회 반복한 후 약간 크게 얼 

굴을 들고 저작을 수회 행한 후에 삼킨다.

가루상태의 사료는 입으로 거두어들일 때 흘리는 양이 많고 

펠렛 형태의 사료는 딱딱하여 이빨로 파쇄하변서 저작하기 때 

문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나 사료 섭취량은 가루형태에 비하여 

많다. 액상상태의 경우에는 사료를 이빨로 물어서 입 안으로 넣 

는 일을 2-3회 반복한 후 저작하여 삼킨다. 돼지는 한 마리를 

별도로 사육하는 것보다는 군사 또는 동료들이 채식하는 것을 

볼 수 있는 상태에서 채식을 시키는 쪽이 경쟁의식이 높아 채식 

을 잘하는 습성이 있다.

2) 음수행동
음수는 아래위턱을 벌리고 물통 안으로 입을 넣어 흡입하면 

서 행한다. 코크식의 경우에는 입구를 입 안으로 넣고 흡입하 

며, 니플식의 경우에는 니플를 

입 안에 넣어 수압에 의하여 쏟 

아지는 물을 마시게 된다. 무제 

한 급여의 경우에는 채식행동 

과 음수행동을 교대로 행하지 

만 제한급여의 경우에는 채식 

을 끝내고 나서 음수하는 경향 

이 많다.

음수량은 여름에 많고, 겨울 

에는 적다. 여름철은 채식량의 

5배, 봄과 가을에는 4배, 겨울 

철에는 2.5배 정도 음수한다. 

환경온도에 따라서도 음수량이

달라지는데, 환경온도가 상승하면 음수량은 

증가한다. 음수 횟수는 하루 중에 약 12회 정 

도이지만 무제한 급여의 경우에는 20-143회 

로 증가한다. 이 러한 음수행동 속에는 유희행 

동, 즉 물꼭지를 가지고 노는 행동을 동반하기 

도 한다. 음수 행동을 제한하면 채식량이 감소 

하고 증체량이 떨어진다. 자돈기에는 음수량 

이 체중에 비하여 특히 많지만 성장함에 따라 

체중 대비 음수량은 점점 감소한다.

3) 휴식행동
생후 15일령의 자돈은 하루 24시간 중 17시 

간을 휴식행동으로 보내며, 휴식 횟수는 26- 
29회 정도이다. 낮 동안에는 흡유-기타-휴 

시 , 야간에는 흡유-휴식 의 패턴을 이룬다 

그러나 30일령 이후에는 휴식시간의 합계가 

16시간 정도이며, 그 횟수도 21-23회로 감소 

한다.

비육돈이 돈사 내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에 

는 운동은 별로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휴식 

또는 수면으로 보낸다. 돼지는 무리를 지어 수 

면하는 것이 보통이며, 하루 중 약 19시간은 

누운 휴식 또는 수면으로 소비하며, 그 중 약 

5시간은 꾸벅꾸벅 조는 상태 로 지낸다.

번식용 암돼지(종빈돈)는 스톨에서 사육되 

는 경우가 많고 스톨과 분만돈방을 오가며 생 

애의 대부분을 보내며 살아간다. 따라서 하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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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대부분을 섭식-음수-배설-휴식행동 

으로 보내게 된다. 그러나 스톨이 아닌 

군사僻飼） 의 경우에는 이동, 탐사행동과 

사회행동 발현빈도가 높아진다.

세는 수컷인 경우 사지를 꼿꼿이 세우고 꼬리를 옆으로 들고 행 

한다. 암돼지는 몸을 굽히면서 등을 둥글게 만들며 꼬리를 들고 

행한다. 야생돼지와 중국계 돼지는 분이나 요를 배설한 후에 꼬 

리를 흔드는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.

4） 배설행동
돼지는 일정한 장소에 배설하고 잠자 

리와 배설장소를 구별하는 습성을 가지 

고 있다. 배설장소는 물기가 있는 곳이나 

하천이 흐르는 곳을 선택하며 사료가 있 

는 곳은 피하고 있다. 이것은 안식장소를 

침입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 

한 방어본능인 것으로 생각된다. 음수기 

가까운 곳을 휴식장소로 하고 싶을 경우 

에는 그 곳을 높게 하면 건조한 상태로

5） 체온조절행동
돼지는 다른 가축에 비하여 열 스트레스에 민감하지만, 어린 

돼지는 체내지방 축적이 적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디-. 신생자돈 

은 3일령까지는 체온조절 기능이 낮아 보온설비를 해주어도 그 

곳에서는 모이지 않고 모돈의 복부에 머리를 넣고 서로 겹쳐져 

있는 경우가 많디-. 1주령까지 일어나는 폐사의 70%는 열환경 

조절이 미흡하여 일어난다. 44〜60일령 돼지는 24°C을 가장 

좋아하고, 육성돈은 22±2°C을 선호한다. 그리고 이유자돈의 

하한 임계온도는 5주령에서는 25t, 6주령에서는 20°C, 8주령 

에서는 15〜 20°C 정도다.

성돈은 피모가 적기 때문에 단열성이 나쁘고, 

또한 체열을 발산하기 위한 피부의 공간도 없는 

편이다. 땀샘은 퇴화되고, 피하지방이 두꺼워 환 

경온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체 

질을 가지고 있다. 특히 고온환경에서는 열 발산 

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다. 따라서 방목장 등이 

매우 더울 때는 코로 지면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 

어 그 속에 들어가거나, 복부를 땅에 밀착시켜 

체열을 지면으로 전도시켜 발산한다. 또한 물웅 

덩이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 체온을 떨어뜨린 

다. 진흙탕이나 물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분

유지되기 때문에 거주성이 높아지고, 낮 

은 곳에 배설하게 할 수 있다.

배설행동은 사육밀도와 관계가 있어 

돈방이 넓고 돼지가 어릴 때, 또는 돈방 

당 사육 두수가 적을 때는 배설장소가 일 

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. 따라서 똥자리 

잡기와 같은 관리관행을 적용하기 위하 

여 돈방을 협소하게 칸막이를 하고 배설 

습성을 익힌 후에 원래의 넓은 곳으로 돌 

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배뇨시의 자

（糞）이랑 요（尿）를 몸에 부착시켜 진흙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한 

다. 환경온도가 25t 이상이 되면 비육돈과 성돈은 체열 발산 

을 위한 헐떡거림이 시작되고 28t 이상에서는 더욱 심해진다. 

이것은 호흡에 의하여 체열을 발산시키기 위한 것이다. 반대로 

한랭 환경에서는 돈군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체열의 발산을 방 

지한다. 강풍을 만나면 돼지는 바람 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고 

납작 엎드려 바람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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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몸단장행동
돼지는 진드기, 이 등 외부기생충에 침해받는 일이 많다. 또 

한 땀샘이 퇴화되었기 때문에 피부표면의 대사가 충분히 이루 

어지고 있지 않다. 따라서 자주 몸단장행동을 한다. 벽이나 펜 

스 등에 몸을 문지르고, 사조의 귀퉁이나 스톨과 같은 금속 도 

구 등에 신체의 일부를 긁는 행동을 한다. 방목장에서는 머리를 

하늘로 향하게 누워서 몸을 비틀면서 모래욕을 한다.

또한 휴식 후 일어설 때는 몸을 뻗거나 부르르 떠는 행동을 

한다. 머리만 좌우로 흔들거나 큰 귀를 흔들어대는 일도 있다. 

개가 앉아있는 견좌(犬座)와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뒷다리로 복 

부를 긁기나 입 주위를 핥거나 씹거나 한다 뚱뚱하고 목이 짧 

아서 다른 동물과 같이 능숙하게 몸단장행동이 가능하지는 않 

지만 진흙탕욕이나 수욕도 몸단장행동의 하나로 행하고 있다.

7) 탐색행동
돼지는 후각이 잘 발달된 동물이며, 잘 발달된 후각은 야생 

멧돼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. 프랑스에서는 이 능력을 이용 

하여 땅속에 있는 버섯을 돼지가 찾도록 시키고 있다. 감자밭에 

방목하면 경엽부를 채식한 후 땅 속의 뿌리를 찾아내어 채식한 

다. 또한 코로 촉진을 한 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. 코에 의 

한 팀색은 돼지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. 분만된 자 

신의 새끼를 판별하는 것도 후각에 의하며, 다른 모돈의 새끼는 

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양자로 보낼 때는 양모의 냄새를 

묻힌 후 보내야 한다. 처음 보는 돼지는 서로 상대방의 냄새를 

맡거나 핥거나 하여 인식한 후 어울리게 되지만 성돈이 되면 적 

대행동으로 발전한다.

청각 또한 잘 발달되어 있어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다. 

청각을 이용하여 소리로써 돼지를 모이게 할 수 있다. 또한 울 

음소리는 동료들 

과의 의사소통을 

위한 중요한 수 

단이기도 하다. 

돼지가 내는 울 

음소리는 20종 

류 이상으로 구 

별되고 있다.

시각은 그다지 발달되지 않아서 원거리 물 

체를 판단하거나 거리를 계측하는 것이 능숙 

하지 못하지만,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물 

체가 시양에 포착되면 움직임을 꺼리는 경향 

이 나타나 돼지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위해서 

는 넓은 시야와 그 시야범위 내에 낯선 물체를 

두지 않는 것이 좋다.

미각도 발달되어 있어, 돼지는 단맛을 좋아 

하여 기호성이 떨어지는 사료도 설탕, 포도당 

등을 사료의 10%정도 혼합하여 주면 잘 먹는 

다.

8) 유희행동
어린 돼지는 혼자서 갑자기 달려나오거나 

뛰거나 한다. 또한 새롭게 보이는 물건에 대하 

여 코로 헤집거나 빠는 행위도 나타난다. 육 

성 • 비육돈 돈방에 공을 넣어 주면 그것을 굴 

리면서 가지고 놀며, 타이어를 매달아 놓으면 

밀거나 자근자근 씹으면서 논다. 또한 사료포 

대 등 종이류를 넣어 주면 그것을 갈기갈기 찢 

으며 논다. 이것은 상대방의 꼬리 물기를 방지 

하기 위하여 행하는 관리기법이기도 하다. 아 

플 때는 노는 것을 멈추며 활력이 떨어지기 때 

문에 유희행동은 건강의 척도로 활용되기도 

한다.

참고: 가축행동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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